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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SNS, 학부모‧교사 의견 청취
- 간담회 통해 학교‧가정 내 이용 실태 및 실효적 대응 방안 의견 수렴 -

 학교나 가정에서 체감하는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실태와 실효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학부모, 교사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8일 서울에서 아동·청소년의 사회

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실태 및 과의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과 

관련해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의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학교와 가정 현장에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실태를 

공유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주요 학부모 단체와 중·고등학교 현직 교사, 관련 전문가 등 총 7인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전문가 발제와 참석자들의 자유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플랫폼의 설계 책임을 묻다’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사회

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증가가 신체·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이를 

유발하는 서비스의 기능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는 해외 각국의 

정책 모델을 소개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의를 통해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의존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과몰입 및 중독을 

초래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능에 대한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토의에 참석한 교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다 이용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수면 부족, 관계 갈등 등의 문제들을 언급하며 

단순한 이용금지보다는 플랫폼의 설계 개선과 함께 자기조절 능력 교육 등을 

통한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 모두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의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가정 내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 및 플랫폼 기업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의존이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 가야 할 문제”라며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안전하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디지털 공간이 아동·

청소년에게 배움과 성장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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